
- 1 -

보도분류    브리핑(  ) 보도자료 제공( ✔ )
보도일시  2022. 12. 8(목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작 성 과  개발계획총괄과/송도기반과

담     당   
 개발계획총괄과장 장철배, 개발계획팀장 문승현, 담당 윤종한(032-453-7822)
 송도기반과장 조항만, 송도기반2팀장 김재윤, 담당 김옥균(032-453-7792) 

인천경제청, 시흥시에 “송도 전력 공급 차질 없도록 협조 요청”
김진용 청장·임병택 시흥시장, 시흥시청서 간담회 개최…한전 지중송전선로 현안 논의

 배곧대교 건설 시급한 추진에는 의견 일치

○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경기 시흥시가 최근 환경 영향 평가로 논란이 일고 
있는 배곧대교 건설과 관련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. 
또 앞으로 우려되는 송도국제도시의 전력난 해결을 위한 한전 지중송전선로 
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. 

○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7일 시흥시청에서 김진용 청장과 임병택 시흥시
장, 한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. 

○ 이날 간담회에서 김청장은 송도 지역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고 아암대로 교
통 정체 완화, 두 지역 간 동반 성장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배곧대교 건
설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이에대해 임시장도 동의했다.

○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흥 배곧신도시와 송도를 연결하는 배곧대교 건설과 
관련해 시흥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지
난달 말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. 시흥시는 습지면적 최소화, 대체 습지보
호지역 추진 등을 내세워 건설을 추진 중이다. 반면 환경단체는 습지 훼손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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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려,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. 

○ 이와함께 김청장은 한전 지중송전선로 문제와 관련해 시흥시가 주민 민원을 
해결하고 한전 굴착 허가 등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협조해줄 것을 강력히 요
청했다. 

○ 한전 지중 송전선로는 송도에 앰코테크놀로지 등 반도체·바이오 업체들의 전
력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한전과 시흥시 간 지중선로를 둘
러싼 이견과 행정소송, 연약지반 지하 안전 문제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
발로 지연되고 있다. 

○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“인천경제자유구역과 경기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는 
함께 상생 발전해야 할 파트너”라며 “앞으로도 소통을 통해 두 지역의 현안
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 


